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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과 관

련 변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

족관계의 질을 선정하였고, 종합적으로 관련 변인들이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성격특성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자녀유

능감 척도, 가족관계의 질 척도, 부모효능감 척도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였

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였으며, 총 420명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집된 자료에 대

해서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 일원변

량분석, 적률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

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배경변인,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

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인 부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평균을 살펴보았다. 부모

의 성격특성은 타인과의 관계와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관계지향성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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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세운 목표와 규칙에 민감한 자율지향성으로 분류했다. 5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계지향성이 자율지향성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를 통

하여 얻게 되는 부모의 긍정적 감정인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 안에서

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가족관계의 질,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부모효

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각 변수의 특징을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부모의 직업이 사무직이나 전업주부일 경우 부모의 성격 특성

인 자율지향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아버지보다 어머니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다소 높게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유능감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유능

감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능감의 하위영역인 운동능력 

영역과 인지능력 영역은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고 고소득 일수록, 자녀가 다

니는 학원수가 4곳 이상일 경우 각 영역에 긍정적이었고, 사회능력 영역의 경

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이고 자녀가 다

니는 학원 수가 많을수록 부모는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에 긍정적으로 지각했

다.

   가족 안에서의 갈등과 스트레스 요인을 측정하는 가족관계의 질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자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효능감은 아버지보

다 어머니가 다소 높게 지각 했으며, 부모의 결혼기간이 짧고 초등학교 저학년

에 해당하는 자녀가 첫째 일 경우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부모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성격특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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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지향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 행동, 표현의 자유, 부모 자신

이 설정한 목표의 성취를 중시하는 자율지향성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부모

효능감 수준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 자

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부모효능감이 부모의 성격 특성, 가족관계의 질, 그리고 자녀유능

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결과로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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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현대가족은 가족의 구조, 사회적 기능, 정서적 관계, 가치관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형태와 기능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사회의 핵심적인 기초 단위로서 사회 체계의 중요한 하위체계

로서 존속한다. 특히 가족생활에서 보호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변화는 가족 안에서 주로 수행되어온 보호와 돌봄의 역할들에 

대한 더욱 효율적 수행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

모의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또는 그 대리인으로 부터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즉 안정된 의식주의 공급 및 정서적 애착의 대상을 추구하는 본능적 성

향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의 보호 욕구를 최초로 만족시켜 주는 환경이 

가족이며, 부모는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차적 대리인이다. 

   부모는 가족 내에서 자녀와 최초로 밀접한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상호

작용을 맺는 존재로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며, 자녀들로 하여금 가족 내에서 가족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존재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예

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책임감을 갖는 어려운 과정이다. 

   가족발달학적 관점에서 특히 자녀의 학동기 진입의 단계는 가족 모두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시기로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정서적 · 인지

적 · 사회적 발달이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Berk(2002)는 자녀의 학령시기를 설명하면서 부모는 이 시기에 자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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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돕기 위하여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기본적 신뢰형성자로서의 역할, 사회

적 발달촉진자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Erikson(1963)은 발달과업적 측면에서 학령기 시기의 부모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학령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로서 아동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를 벗어나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이며, 학교생활을 통

해 많은 지적 능력을 개발 할 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사회의 가

치관이나 규범을 획득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설명하였다.

   아동들이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근면성

이 개발되는데 이때 부모와 주변 성인의 적당한 인정과 격려가 있다면 아동

은 성취 과업에 대한 건전한 근면성이 길러지나 그렇지 못하면 아동은 심한 

좌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조복희, 2000. 재인용). Erikson은 이 

시기에 아동의 잠재적 능력이 개발되어 키워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잠재해 버

릴 수도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처음 초등학교에 보내고 난 후 많은 기대와 걱

정을 하게 되는데, 적절한 부모의 기대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게 되나(오영미, 1997; Maccoby, 1980), 부모의 부적절한 과잉기대는 오히려 

아동에게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김

종범, 1995; 장은경, 1996). 

   지금까지 부모의 수행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것이었으나 최근에 와서 부모의 양육 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부모효능감과 

같은 부모의 인지적 특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Melson et al., 1993; Miller, 

1988). 부모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부모효능감은 부모 스스로가 인지하는 부

모의 인지적 특성으로,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이며, 

이러한 부모효능감은 자녀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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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2001; 최형성, 2005; 김진희, 2005; 이슬기 · 전귀연 · 김수경, 2007).   

   특히 최형성(2005)은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육행동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효

능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의 심리적 · 정서적 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예측

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서 궁극적으로 아동기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 ·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에 의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

상으로 자녀의 수, 성별, 부모의 연령과 학력, 직업 등의 인구학적 변인이나 남

편의 육아협조(안지영, 2001; 문혁준, 199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

감(송미애 · 송연숙 · 김영주, 2007; 김현미 · 도현심, 2004; 문태형, 2002; 신숙

재, 1997)등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함께 자녀양육이 부모 공동의 관심사이

자 공동의 책임으로 부과됨에 따라 최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므로(이슬기 · 전귀연 · 김수경, 2007), 부모효능감은 부모 양쪽이 

갖는 개인적 특성의 내적. 외적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탐구되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모의 성격을 강조한

다. 부모의 성격은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의 행동과 대처방식에 밀접하게 관계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

문이다(김연옥 · 김영희, 2002). 

   부모의 성격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성격이 자녀의 성격형성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윤은수, 1982; 윤진란, 1994; 한종혜,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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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부모의 성격특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관계지향성

과 자기 자신이 세운 목표와 규칙에 민감한 자율지향성으로 분류했다.

   부모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관계들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도움으로서 부모의 긍정적인 자원이자 잠재적인 자원이 된다(김영화, 

2006). 그동안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대

상자인 아동이나 청소년에 초점을 둔 것에 비해 부모 자신의 특성에 관한 연

구들은 상대적으로 제한 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부모와 사회적 지지를 대

상으로 한 연구들은 부모가 사회적 관계들을 통해 대처자원, 양육행동, 부모

역할 인식, 훈육 방법 등에 관한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으며,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재적 기능을 강조하였다(황

은, 2005; 고선주, 2004).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은 부모와 자녀사이를 연결하

는 자원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가족 또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

화하는 개방 체계인 것을 가정할 때 가족 성원 모두가 여러 수준에서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짐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된 부모의 정서적인 사회적 지지가 완전한 부모

의 자원으로 인식 된다는 사실을 가정할 때,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의해 가족

관계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사회적 지지라는 대처자원을 

갖고 있는 부모의 입장은 가족관계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가족은 긍정적인 상호작

용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로서의 자신감인 부모효능감 역시 높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을 통해 지각되는 가족관계의 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원이 사회적 지원과 가족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한다면 가족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5 -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유능감은 자녀의 성별, 연령, 개인적 변인 뿐 아니라 

부모 및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등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한다

고 보고된다(서미정, 1999). 유능감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비교를 통해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는 부모는 자녀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자녀의 발달

을 통한 부모의 지각과 성취감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요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오늘날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아동의 발달을 돕고, 아동을 그들의 미래

에 맞게 사회화 시키며, 모든 가족이 표현적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즉 

바람직한 부모란 양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자녀에게 최선의 결

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고도의 부모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며, 부모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기 쉬운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특히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적 영역의 지원이 아직 부족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로서의 부담감과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많은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행동의 동기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등의 요소들이 부모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 공동의 몫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

고 있는 바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효능감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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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오늘날 부모효능감은 자녀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변인으로 자리 잡고 있

으며, 맞벌이가 증가하는 현대사회는 부모에게 양성(androgynous)평등적인 부

모역할을 요구한다. 이는 부모의 역할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전통적 성역할 분

리로 구분되던 역할들을 공유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함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

했다. 그 이유는 약 8세 이후의 아동은 능력의 각 부문 간의 변별을(Harter, 

1982)할 수 있지만 학교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새로운 

상황이나 어려움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이 가

장 크고 가정에서의 주된 상호작용 역시 부모라는 점이다. 부모로서 가지게 되

는 부모효능감은 아동의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동과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효능감

은 자녀의 지속적인 발달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초등학교 

입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

로 한 부모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초기특성과 부모효

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셋째, 부모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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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부모효능감과 관련하

여 부모의 성격특성이나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과 같은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제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과 같은 구체적인 변인들을 설정하여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그 경로를 살펴보려 한다. 이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기초자료의 제

공과 더불어 부모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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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효능감

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등

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부모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 특성에 따른 부모효능감은 어떤 특징

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부모효능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셋째,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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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부모효능감의 개념 및 특성

  1) 부모효능감의 개념 및 정의

   부모효능감이란 개념은 최근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부모효능

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많은 부모들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

심과 열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

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부모역할 수행에 직면하게 되어 자녀의 성장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효능감이란 용어는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효능감이란 개

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인지적이고 정서적이며 행동적인 기술을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배합해야하는 

생성적 능력임을 강조했다. 즉 효능감은 개인 행동의 주된 근원이 되며, 다양

한 행동영역에서 측정 될 수 있는 자기 판단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 변화가 환경적 요인 같은 외적 자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하며,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문제 상황이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양과 지속성은 

증가되는 반면, 반대로 자신의 능력에 회의감을 갖는 개인은 문제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즉 인지된 자기효

능감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효능감은 개인

의 능력 이상으로 수행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효능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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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람은 실제 능력에 차이가 없더라고 효능감이 낮은 사람 보다 더 의미 

있게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이란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측면

에서 주관적인 평가가 강조 될 수 있으나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

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믿음이라 할 수 있다.

   부모효능감을 측정하는 초기의 척도는 Giband Wallston과 Wandersman(1978)

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인지적 차원의 내용으로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지각하는 경우와 좋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지각해야 하는 경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서적 차원의 내용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걱정인 경우와 부모로서 긴장과 불안한 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같

이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에 결정적인 요소(Dorsey, Klein & 

Forehand, 1999)로 작용한다.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서 부모

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

록 동기를 주는 중요한 인지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이 정의한 부모효능감을 살펴보면, Johnston과 Mash(1989)는 부모

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지혜롭게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부모 자신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

으며, 적절한 부모 역할 수행에 있어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강조했다. 김선애 

와 한유진(2009)은 부모효능감이란 주어진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요구

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부모 자신의 능력판단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했으며, Luster와 Kain(1987)은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자신

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부모효능감을 설명했다. 

이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 할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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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을 의미한다. Mondell 과 Tyler(1981)는 부모효능감

을 높게 지각하는 부모는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

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고 일관

되게 행동한다고 했다. 

   부모효능감에 대한 학자들에 따른 정의에는 이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지

만 대부분 부모효능감을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능

력에 대한 부모자신의 믿음이라고 정의한다(Dorsey, Klie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이란 부모역할 수행의 차원에서 볼 때 자녀를 잘 양

육하고 훈육하여,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 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말하는 것이며,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자신

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효

능감을 사회적 지원의 차원에서 볼 때 부모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

다. 

   오늘날 부모효능감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자녀 양육 태도의 잠재적 요

인으로 부모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엄격하

고 권위적인 과거의 부모의 모습에서 민주적이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

는 현대의 부모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부모효능감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감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앞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을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과 지각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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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효능감의 특성

   

   인간의 발달은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 이웃,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

게 되는데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은 아동들에게 문화 속에서 기대되는 것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교육시키고자 하며, 아동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나 사

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부모는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기본 신뢰 형성의 대상자로서의 역할을 통하

여 자녀에게 다양한 자극 요인들을 제공하게 되며,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는 

발달 촉진자의 역할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Berk, 

2002).

   부모효능감은 부모가 그들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이

며, 부모가 적절하게 자녀의 양육 및 훈육을 할 경우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

계를 형성하고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자녀와 조화

로운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 ·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Miller(1988)는 부모효능감은 부모와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부모의 효능감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지적 특성임을 강조했다. 이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일수

록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동시에 아동

의 사회적 ·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Coleman과 Karraker(1997)의 연구에서도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

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

신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지만, 반대로 부모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함께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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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혼란을 경험하며, 부모로서의 자질

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김영철 · 이영선 · 이호준, 1997). 물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을 100% 확신하지 못하며, 자녀

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황에 맞는 부모의 반응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확신

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신하는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효율적인 

반응과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바람직한 자녀양

육 행동과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우희정 · 이숙, 1994), 안희

정(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이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

제로 자녀를 다룰 때 더 능숙하게 한다고 했다. 어머니 자신이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행동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감독과 관찰이 

많아지고 자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 뿐만이 아니라 자녀양육과 관련

된 여러 요인들이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적인 역할을 하며, 궁

극적으로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Coleman & Karraker, 

1997).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므

로 좋은 부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훈련을 통하여 변화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양육자로서 부모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망을 밀

접하게 형성한 부모들이 부모역할 수행에서 느끼는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

했다. 이러한 효능감은 사회적 환경, 인지적 요인, 우울이나 불안감, 편안감, 

갈등과 같은 심리적 변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부모효능감은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칭찬에 의해 강화되며(Crockenberg, 

1981), 부모효능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바람직한 자녀양육 수행에 차이가 생

긴다고 했다(Shumow and Lomax, 2002). 즉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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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

용을 더욱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Coleman & Karraker, 

1997 ; Dumka, et al, 1996).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 사회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

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

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 어린 자녀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높은 반면(현온강 · 

공인숙 · 김영주 · 이완정, 1997),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확고한 신념이 없어 대다수의 부모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지영, 2001).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 볼 때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시기의 

부모들은 주변의 과열된 조기 교육이나 자녀의 원만한 학교적응에 대해 영향

과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부모로서 가지게 되는 자긍심과 만족도는 부모의 구체적인 역할수행 행동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현온강, 1994; Hanes & Dunn, 1978). 즉 부모의 자긍

심은 아동의 행동과 발달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

으로 부모 자신의 역할에 대한 지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 실

제에 영향을 주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Hetherington와 Martin(198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

고받는 상호 호혜적 관계라는 인식을 갖게 됨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부모-자

녀 관계를 상호 영향의 관계로 보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생태학적 관점의 

대두로 부모가 자녀 양육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부모 자

신과 아동의 특성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역할기대,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등과 관계함을 강조한다(Luster & Okagaki, 

1983; Belsky, 1984; 신숙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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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부모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

동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왔다(박영애, 1995; 

이동영, 1997).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모효능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수준, 수

입, 직업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를 탐구하였는데(안지영, 2001; 문혁준, 

1999), 먼저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오경숙 · 한유미(2006)의 연구와 어머니 자신의 교육수준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자신의 자긍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송미혜 · 송연숙 

· 김영주 2007; 문혁준, 1999; 이영환 · 오미연, 2006)의 결과를 볼 때,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부모역할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부모 스스로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수입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슬기 · 전귀연 · 김

수경, 2007; 오경숙 · 한유미, 2006)와 아버지의 수입이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차은영, 1987; 허선자, 1992; 민현숙, 1997; 김정옥, 

2003)에서 보여지듯이 부모의 소득 수준은 부모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다는 연구(한유진 · 김선애, 

2007)와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아버지 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김정옥, 2003; 민현숙, 1997)는 직업에 만족한 아버지 일수록 자녀와 

질적인 시간을 보내며, 부모효능감 역시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부모효능감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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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혁준(2000)의 연구결과를 볼 때 직업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

정적 요인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른 상황적 요인들과 함께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요인으로 추측되어 진다.

   그 밖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이 클수록 바람직한 양육행

동을 보이며, 이러한 태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우희정 · 이숙, 1994). 부모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

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여 

문제 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며 상황에 맞는 융통성과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odell & Tyler(1981)는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부모효능감이 높

은 부모는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

끄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Dumka, et al, 1996; Coleman & Karraker, 

1997).  

   어머니의 효능감에 대해서 알아본 최형성(2002)은 우리나라 어머니의 자녀

양육에 대한 효능감의 평균 수준은 높은 편이며, 효능감은 다양한 사회적 지

원과 자녀의 기질,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효능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효능감을 높임으로써 바람직한 자녀 양육행동과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연구한 Bigner(1977)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

육방식은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

였으며, 최근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오경숙 · 한유미, 2006). 이처럼 부모효능감

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매우 유의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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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각 연구의 초점이 되는 부모효능감이 아

동의 발달적 사건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고, 동일적 사건의 경험이라도 부

모 개인의 배경변인과 부모의 성격 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이 

부모 공동의 관심사이자 공동의 책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므로 부모효능

감 또한 가족의 구조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

을 파악하고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부모효능감과 관련 변인

 1) 성격특성

   (1) 성격특성의 개념 

   인간은 상황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으로 반응하지만 여러 다른 상황

에서 반응하는 방법 사이에 하나의 유사성을 이루는 일관된 성향이 있다(홍

숙자, 1999). 이러한 일관성이 바로 성격이며 이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

별이 가능해진다.

   Allport(1961)는 성격이란 개인의 특징적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개인 

내부의 정신과 신체적인 체제의 역동적 조직이라고 정의 내린바 있다(유가효 

· 박선주, 2004. 재인용). 즉 성격은 한 개인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

서 적응을 하도록 결정지어 주는 개인 내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행동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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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인간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격의 형성 및 발달에 관한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유전적 요소를 중요시하며, 사회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환경에 의

한 성격형성이 중요시 되는데 특히 환경적 요인은 개인을 둘러 싼 주변적 요

소를 말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성격형성에 있어 부모와 형제자매 

등과 같은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격의 경향은 환경과 상호작용 하면서 한 사람의 독특한 성격유형 체계

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성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달하고 변

화하는 것으로 개인 행동의 경향성을 결정하게 되므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적응방식을 성격을 통해 결정 한다고 볼 수 있다. 

   Eysenck(1973)는 성격을 개인의 유형이나 특질에 따라 내향성-외향성, 안

정성-불안정성으로 분류했으며, 이 두 차원이 합해져서 인간행동의 주요 부분

을 설명한다고 했다(김연옥 · 김연희, 2002. 재인용).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들 간에는 행동 상에 수많은 차이가 있는

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내적 자극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반응, 기분에 관심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외향

적인 사람들은 활동적이며, 충동적이고 사교적인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내향

적인 사람들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피하려 하지만 대조적으로 외향적인 사

람들은 항상 자극을 추구한다고 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상의 차이를 설명

하였다.

   Beck(1967)이 개인의 성격을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으로 구분 한 이후 

계속된 성격-사건 일치 가설연구들은 관계지향성의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

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생활사건, 즉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이나 거절당함으

로 인해 사회적 결속이 붕괴되었을 때 급격히 우울해 진다고 하였으며,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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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성의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적 성취사건에서 실패 했을 때나, 자신의 독립

적 활동에 방해 받았을 때와 같은 자율성과 관련된 부정적 사건을 경험 했을 

때 우울해진다고 보고하였다(홍미혜, 2000. 재인용).  Beck(1983, 1987)은 개인

의 성격유형을 재차 강조하여 관계지향성 유형의 사람들은 친밀감, 수용, 이

해에 대한 욕구(need)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며, 

특히 타인의 거부나 비난에 민감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했

다. 

   반면 자율지향성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한 목표와 역할 기대의 성취를 통해 만족감을 얻

는다. 자율지향성의 사람들은 개인의 독립성이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 성취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인의 비판이나 요구는 덜 민감한 반면, 자

신의 목표 성취에 방해를 받는 것에 민감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관계지향성 성격 유형의 개인들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나 각종 정보에 의존하는 반면, 자율지향성 유형의 개인들은 스스로 

정한 목표의 성취에서 만족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성격에 의한 관점은 개인의 주어진 상황과 사회적 역할

에 따라서 그 기대에 부응하면 정적인 강화를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 요구하는 형태로 성격특성을 바꾸어 나가게 된다. 이는 주어진 

환경이 같고, 같은 사건을 맞이할 때도 개인의 특성인 성격에 따라 개인이 받

아들이는 의미가 다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격 특성은 부모의 자녀 양육이나 대

처 전략, 또는 적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부모의 성

격특성과 부모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을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으로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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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1987)의 제안에 따라, 부모의 성격 특성을 부모효능감을 예측해주는 인

지적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2) 성격 특성과 부모효능감

   한 개인의 성격 특성은 전 생애를 통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주장이 있

으나, 최근의 여러 연구결과에서는 개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역할

과 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성격 형태를 얻게 되어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연령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성격변화가 뚜렷이 나타

난다고 한다(윤진, 1985).

    성격의 안정성에 관해 Erikson(1963)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노년기에 이

르는 전 생애 과정을 여덟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일반적인 문제점과 여

러가지 갈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각 단계는 누구에게나 고정된 순서로 전개

되며,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갈등은 문화와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

타난다는 것이다. Schaie(1991)는 일단 형성된 성인의 성격은 상당 정도 안정

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요인과 상황적 여

건에 의해 통합되어 구별되어 지기도 하고 변화에 대한 잠재성이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을 근거로 하여 성인 성격의 여러 요인들이 

변화한다는 증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최초의 환경 제공자이자 교육자이고 보호자

이며 가치 전달자, 훈련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역할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누

구나 부모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기란 어렵다. 때로는 부모의 성격이나 가족

원의 갈등으로 인하여 또는 자녀의 기질이나 문제행동 때문에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모의 성격은 부모의 양육태도 못지않게 자녀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



- 21 -

는 변인이며, 부의 성격 특성 보다 모의 성격 특성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된 바 있다(유가효 · 박선주, 2004). 

   Freud는 인간의 기본적 성격형성은 유아기와 아동기 초기에 그 기초가 형

성된다고 하였고, 유아의 행동이나 성격발달이 부모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 

하는 가운데 지적, 정의적 특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조복희, 2000). 이는 자

녀의 성격형성에 부모의 성격이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부

모는 유전적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직접적 양육행동으로서 자녀의 성격형성

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Belsky(1984)는 유아와 부모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보

다는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여, 돌보기 어려운 특

성을 가진 아동이라도 어머니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면 아동을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모의 정신건

강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지

각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Lockwood, 1983), 부모의 성격은 의식

적,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양육태도나 행동을 통하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

는데(이내수, 1987; 이진숙, 1989; 최윤희, 1998; 한종혜, 1980), 부모의 애정적, 

수용적 태도가 아동에게 좋은 성격을 갖게 한다고 보고했으며, 유가효와 박선

주(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격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부모 효능감

과의 관계를 연구한 박현숙(2003)은 어머니의 전반적인 놀이성과 쾌활성은 부

모효능감과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성격은 그가 하는 행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의 대처방식과 밀접한 상관이 있어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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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했다. 이는 부모의 성격특성이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

며, 부모의 성격 특성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효능감 또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추측 해 볼 수 있다. 

   개인의 행동 역시 성격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며, 생활상의 여

러 영역 즉 감정표현이나 의사결정, 자녀양육 등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

타난다. 즉 부모의 성격특성은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더욱 밀접하게 관

련되며, 부모의 성격특성에 따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교에서나 가정에

서나 새로운 요구와 적응이 상충되는 시기이므로 부모의 성격특성에 따라 부

모가 지각하는 부모효능감은 다르게 지각 될 것이다. 개인이 같은 시간과 상

황에 처하더라도 성격특성에 따라 부모효능감 수준이 높을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떤 형태로든 개인에게 긴장과 위기의 감정을 주게 되

므로 개인에 따라 부모효능감을 느끼는 수준 또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예측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성

격유형에 따른 부모효능감을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격특성을 파악

하고 부모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1976년 Cassel, Cobb, Caplan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후 개

인의 다양한 측면의 심리적 안녕과 적응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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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삶에 필

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데, 개인이 얻는 무형과 유형의 

자원을 사회적 지지라 하며,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으로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포함한다. 즉 사회

적 지지란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써 물질적, 심리적, 

정보적인 도움 들을 포함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친구, 친척,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우울증, 가정 내 

스트레스,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 아동의 부적응 문제 등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신기영, 1991; Garbarino & kostelny, 1992). 또한 사회적 지지

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신장시켜 당면한 여러 문제 들을 보다 용이하게 대

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며(Craig, 1983), 주변인들로부터 자신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어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밝혀

졌다(유지영 · 김명자, 1996).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로부터 개인의 정신건강 및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활에 만

족감을 높이고 심리적 · 신체적 · 적응능력을 높여준다(이경주 · 신효식, 1997 

; 문혁준, 2000). 사회적 지지가 제공됨으로서 개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보호

한다는 유연옥(1999)과 최성열(2001)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정의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면 성영혜(1993)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을 일컬는 말로써 개념화했으며, 다른 사람

에 대한 긍정적 감정의 표현,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대한 상

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의 제공 중의 하나나 그 이상을 포함한 대인 관계적 

거래를 통하여 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최성열(2001)은 사회적 지지는 부모 · 형제 · 친척 · 친구 · 교사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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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의미 있는 대상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애정 · 신뢰 · 정보 · 물질적 원

조 · 자기보고 등과 같은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했으며, 김이

례(2003)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개인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적응에 작용하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

스를 극복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를 정의했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직장동료 등과 같은 안정된 사회 관

계망 속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House, 1981), 사회적 지지는 개

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측면인 정서적 · 심리적 안정감과 자긍심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촉진시킨다

(Antonucci, 1990).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관심, 유효한 원조, 환경

에 대한 정보 및 평가를 포함하는 대인적 관계이며, 주고 받는 것으로서 시간

과 에너지, 물질적 측면에서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사회적 지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지가 제공하는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구조적인 측면이란 개인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대인관계망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에 기능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연결된 관계망의 크기, 밀도, 구

성원간의 접촉빈도, 거리, 친밀성, 동질성 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객관적인 지지자원이 있다는 사실과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타인으로부터 

객관적인 지지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인이 지각하지 않으면 진

정한 지지로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문정, 2003).

   이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생활

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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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사회적 관계들로 부터 도움을 받아 가족전체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가 자녀양육을 

통해 지각하는 사회적 자원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와 부모효능감 

    

   사회적 지지란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으로 개인의 필요와 욕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 지지가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를 

통해 형성된 상호친밀하고 복합적인 사회관계망은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과 

자긍심의 근원이 될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신장시켜 당면한 여

러 문제들에 대해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부모는 가족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적 지지의 원천으로서 자녀의 성장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부모는 자녀와

의 관계에서 성격발달이나 정서적 특성, 심리적 만족과 성숙에 중요한 영향력

을 행사하며 자녀의 바람직한 사회적응을 이루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있어 주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알려졌으며(한미

현, 1996),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구순주 · 최보가, 1998).

   Cobb(1976)은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생활주기의 관점에서 임신기간, 초기, 

아동 발달기, 위기적 상황, 질병기 및 회복기 등 생애사건과 전환기에 필요한 

요인으로서 자신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부모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 

믿도록 이끄는 정보임을 강조했다. 부모가 사랑과 존중, 수용과 안정, 이해 등

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지각할 수 있다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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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유진과 최유나(2004)는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긍정적 자원이 된다면 자

녀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

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회적 지지가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동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사회적 지지가 풍부 했던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다 양질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을 갖게 된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부모는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사회

적 지지가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부모가 지각

한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부모가 지각한 긍정적인 감정표현 즉 

사랑, 존중, 인정, 이해 등과 같은 긍정적 자원이 되어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행위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회적 지지는 주로 부모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복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자녀의 행동과 발달특성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Dunst, 

1986). 최근에는 사회적 지지가 제공됨으로써 개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보호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유연옥, 1999; 최성열, 2001),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생활에 만족감을 높이고 심리

적 · 신체적 · 적응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이경주 · 신효식, 1997; 문혁준, 

2000).

   Belle(1982)은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망의 크기, 구성원간의 친밀감 또

는 정서적 안녕을 주는 사람과의 접촉 횟수보다 양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도

움을 주거나 급한 상황에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의 존재 여부가 사회적 지지

로서 부모에게 더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문혁준, 2000. 재인용). 

   이는 곧 사회적 지지가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효능감으로 연결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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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물질적, 정서적 도움을 받아 향상

된 부모효능감이 부모의 양육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문혁준(2000)은 부모가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부모역할 수행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보고했으며, 우희정(1993)은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부모 자신감인 효능감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런 부모 자신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 지지와 함께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부모효능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 부모에게 

사회적 지원이 많을 경우 부모효능감은 높아지지만 사회적 지원이 적으면 부

모효능은 낮아진다고 보고했다(신숙재, 1997). 도현심 · 김지신(1997)과 황영

주(199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도 높

게 나타나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온정성과도 관계가 깊다고 지적했다.

   부모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 지원이 많다고 느낄수록 자녀 돌봄이

나 인지적 자극의 제공이 더 쉬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은해, 1997), 아동의 

발달적인 접근에서도 부모로부터 지지, 애정, 긍정적인 지지를 충분히 경험한 

자녀는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자녀의 높은 수준의 

자아통제와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에도 중요한 근원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Woods, 1972; Belle · Longfellow, 1985; 김선자 · 조옥귀, 2003).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부모효능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주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지

지를 통하여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조언과 지도를 

받거나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태도와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 및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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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될 수 있으며, 부모는 사회적 지지를 통해 부모효능감을 높거나 낮게 지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부모효능감을 살펴 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

교 저학년 부모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여 부모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자녀유능감

 (1) 자녀유능감의 개념

   아동의 또래집단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1980년부터 아동

유능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Ladd, 1999). 

   아동 유능감의 개념은 연구마다 다양한데 그 이유는 문화마다 아동이 적

응해야 하는 바람직한 기준과 가치가 다양하며,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인지

적, 정서적 기술이 달라지고 아동이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맥락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해당되며,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

교로 이전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에게 이전과 같은 급속한 신체적 변화

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획득된 지식이나 운동기술이 점

차 세분화되고 정교화 되는 시기로서, 학교생활을 통한 학습기회를 통하여 지

적 발달이 진행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아동은 학교 적응과 함께 새로운 환경과 또래 친

구들과의 전반적 학교생활 뿐 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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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이전 즉 유치원 교육에서의 주요개념은 흥미, 욕구, 관찰, 탐구, 

조작 작업, 성장, 발달 놀이 등이며 표면적 교육과정(explicit curriculum)못지

않게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중시한다(이영석 · 이경영, 1989).  

   이대균(1997)은 그의 연구에서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흥미와 선택의 기회를 

존중하는 놀이 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 수준이 다른 여러 가지 교육

적 자료들이 제시되며, 교사는 주로 수업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지만, 초등

학교는 유치원과는 다르게 교과별로 각기 독립된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독자

적의 내용영역을 가지게 되며, 정보와 기능 지식 등이 교육의 주요 개념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주체가 아동 자신이 아닌 객체적인 지

식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유치원과는 확연히 다른 초등학교 입학초기의 부모

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자녀의 성격 및 자녀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적 수행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과정 즉 생의 각각 상이한 영역을 다루어내는 자신의 능

력을 스스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진화 · 전경숙, 1995). 즉 긍정적이고 

높은 자기 유능감의 소유자는 자신의 생활 또는 대인관계에 잘 적응하면서 

자아실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반면, 부정적이고 낮은 유능감의 소유

자는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며 부적응적인 태도와 생활에 자신감을 잃

고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인숙과 최연실(1994)의 연구에서 아동 유능감을 아동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자신의 유능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종혜(1996)는 아

동의 유능감이란 아동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인지 및 언어 

영역이 발달하고,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시켜 나가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성인의 도움을 얻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아동 유능감이란 아동의 능력을 지칭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구조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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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으며, 어떤 결손이나 결함보다는 긍정적인 노력을 더 강조하는 개

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Hammer과 Turner(1996)는 아동의 발달을 크게 신체적인 운동능력 발달

과 사회능력 발달, 그리고 인지능력 발달로 구분했다. 아동기의 운동능력 발

달은 힘과 근육이 증가하며, 호흡기 질환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나 일반적으로 

건강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좋다. 아동기의 사회능력 발달은 자존감에 영향

을 미치는 자아개념이 복잡해지고, 상호규제의 기준이 부모통제에서 또래 통

제로 옮겨지기 때문에 또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은 자기중심성이 감소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나타나나 구체적인 사실에 

한정되고, 기억과 언어기술의 향상으로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배우는데 특별한 

욕구와 힘을 나타내게 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아동 유능감이 아동의 성별, 연령 등 개인적 변인

뿐만이 아니라 부모 및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등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

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동의 성별과 연령 중 성별의 영향은 운동영역을 제

외한 다른 영역에서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우희정, 1993; 이주리, 

1994; Harter & Pike, 1984; Cause, 1987).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Cause(1987)와 중학교 2학년

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민주(1994)는 각 영역에서 아동의 유능감에 대한 성별

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였으나, 유아와 초등학교 1, 3, 5 학년, 중학교 1학

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주리(1994)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

상으로 한 Harter(1985)의 연구에서는 학업능력, 사회적 능력에서는 성별의 

큰 차이가 없으나 신체적 능력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생물학적 측면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성숙하고 발달해 있지만 신체적 

능력이나 운동기능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며, 사회학적인 면에서 

볼 때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도 남아에게 자유와 특권을 더 허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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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연, 1987). 그러나 Ford(1982)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

력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배기조(1992)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낮다고 밝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능감을 규명한 연구는 유능감의 각 영역은 

성별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성별차이가 나타나는 영역이 있다는 상반된 결과

가 보고되고 있으나 일관성 있게 운동영역과 신체적 영역에서는 남아가 여아

보다 유능감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비록 아동의 전반적인 유능감에서 성별

차이가 없더라도 성역할 고정관념과 일치되는 특정한 영역에서는 능력에 대

한 지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 볼 때 아동의 영역별 유능감에 대한 대체적 경향

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역별 유능감의 뚜렷한 성별

차이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아동들의 유능감은 영역에 따라 다르다는 학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능감의 발달이 세부영역에 따라 어떠한가

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유능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뿐

만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능감은 개인이 성장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부모나 친구, 형제, 

교사 등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거나 자신의 경험들을 통

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평가하는가에 따라 개인

의 유능감이 형성되고 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유능감과 아동유능감을 동일한 개념으로 재정의 내리

고자 하며, 능력의 개념에 한정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발달 특징인 신

체적 발달, 사회적 발달, 인지 발달을 자녀유능감의 영역에 맞추어, 운동능력 

영역, 사회능력 영역, 인지능력 영역으로 구성했다. 이에 부모가 지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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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유능감을 부모효능감을 예측하는 인지적 요소로 간주하고자 한다.

 (2) 자녀유능감과 부모효능감

   자녀의 사회적 기술 습득은 최초의 사회화 과정 즉 가족을 통해 습득되며, 

가족의 심리사회적 환경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감은 아동에게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며, 

아동이 생후 최초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대상인 부모는 아동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접촉을 하게 되므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기의 부모는 설명 단계(interpretatioa stage)에 해당된다(박성연, 

2003). 부모는 자녀의 끊임없는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과 기술 습득을 돕는 과

정을 통해 자신이 지닌 세계관과 가족의 가치를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자녀유능감이 기본적으로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달되며, 아동의 다양한 행동양식은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됨을 의미한다. 

   부모의 반응과 양육은 자녀의 유능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다(Maccoby & 

martin, 1983; Cohn, Paterson & Christopoulos, 1991). 부모의 애정적이고 반

응적인 양육은 아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가정환경 속에서의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유능감 발달에 있어 기본이 

된다.

   자녀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있다.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은 아동의 기질과 성별을 들 수 있으며, 

가족적 요인으로는 형제의 수, 형제의 구성, 출생순위, 부모, 가족의 구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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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외 사회적 영향으로는 또래와의 관계와 교육기관의 경험이 있는데 

생득적으로 타고난 요인과 후천적인 학습 모두 자녀 유능감에 직접적으로 간

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류웅상(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

고 있으나, 부모들의 관심과 염려에 비해 그 적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아동

의 정신적 · 신체적 부담은 간과되기 쉬우며, 알고 있어도 지나쳐버리기 쉽다

고 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초기 적응을 연구한 최태석(1993)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 가운데 친구, 교사와 같은 사회성 및 성격에 대해 더 큰 관

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바라보는 교사와 학부모

의 입장에 대해 교사가 바라보는 아동의 적응에 비해 어머니의 자녀평가가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이는 아동을 바라보는 부모와 교사 사이의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부모 역시 자녀의 학교 적응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 염려를 가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아동의 유능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Maccoby & 

Martin,1983), 부모의 우울(Zahn-Waxler, Cummings & Mcknew, 1984), 어머

니의 아동기 경험(Putallaz, Costanzo & Smith, 1991), 어머니의 사회적 유능

감(Mitchell, Annette, 1999)과 함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

는 자녀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오늘날 부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다. 즉 아동의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중요한 타인이 

주는 사회적 평가 또는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아동이 생후 

최초의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어머니

는 아동의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간주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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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자녀유능감과의 관계를 설명한 국내선행 연구에서 서미정(1999)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에 능력에 대한 지각, 즉 자녀의 유능감에 대한 어머

니의 평가가 실질적인 자녀의 유능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믿는 만큼 자녀의 유능감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추

측 해 볼 수 있다. 김경혜(1994)는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지적 특성에서 인지

적 기능보다 비인지적 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교육목

적에서 교사가 자녀에게 학문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들이 학문적 기

술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부모가 자

녀를 높게 평가할 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Ladd와 Price(1987)

는 부모의 자녀평가는 아동의 실제능력과 관계가 높다고 밝힘으로써 부모의 

자녀평가가 자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증적인 성취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가 평가하는 자녀에 대한 기대는 부

모로서의 자신감인 부모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환경은 부모에서 또래의 친구로 확장되는데, 사회적 

경험을 통해 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부모를 통해 인지하게 되며, 이러한 유능감은 사회화 과정 속

에서 발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아동은 부모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자극을 받게 되면, 외부와의 적응에 대한 자신감

을 획득하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대한 자신감을 세우는 등 유능감을 증진

하는 새로운 표현이나 시도 등을 하게 된다.

   그동안 자녀유능감을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자녀유능감과 가정환경의 변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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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1985; 심숙희, 1987)가 있으며, 양외점(1993), 김영지(1994), 손혜련

(1996)은 자녀유능감과 어머니의 애착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영향력을 설명했

다. 최근에는 어머니와의 연구가 이루어지던 것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장가

영, 1990; 최경순, 1992; 최한순, 1995; 정경숙, 2000)와 자녀유능감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원희(1997)의 연구에서는 자녀유능감과 부모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다.

   가정환경 속에서의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유능감 발달에 기본이 되며

(Cohn, Paterson & Christopoulos, 1991), 부모의 양육과 반응은 자녀유능감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술, 태도, 신념은 아동에

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Parke & O' Leary, 1975)을 끼치며, 사회적 유

능감이 높은 부모와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행동양식을 교류하고 수용한다(Harrist, Pettit, Dodge & Bates, 1994).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볼 때 부모의 현재 자녀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미

하는 자녀유능감은 이제 막 시작된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다

양한 기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자녀유능감은 부모효능감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개념이기 보다

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회가 가

지고 있는 근본 가치를 반영하는 특수성을 지니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유능감을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유능감으로 한정

하고자 한다.

4) 가족관계의 질

  (1) 가족관계 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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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단위이자 개인이 최초로 대인관계를 통한 상

호작용을 경험하는 사회환경으로서 아동의 신체, 정서, 사회 및 대인관계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체계이다.

   가족관계란 가족 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생과 동

시에 부모와 함께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 집단인 하나의 가족으로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데 인간의 기본적 인성은 유년기에 형성되며 이 유년기

의 생활이 주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짐을 생각해 볼 때 가족은 인간 생활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박현숙(2003)은 가족관계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배우고 의무와 권리를 실천하는 인

간관계라고 했다.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

제-자매관계, 조부모-손자녀 관계 등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가족

관계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가족관계는 

여러 구성원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화목하고 원만

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관계는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가족 형성기에는 

부부에 의해 상호작용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족 확장기

에는 부부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관계가 구성되고 서로 영향을 주

고받는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가족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

아가는 민주적 생활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

계는 권위적이거나 어느 한쪽의 희생을 당연히 여겨서도 안된다.     

   오늘날 급속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제도들은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

켰으며, 그에 따른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감 또한 감소되는 결과를 야

기시켰다. 가족은 산업화 · 도시화 · 서구화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개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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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행복과 자율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

여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가족의 내적 구조와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방식을 전개시켰다.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출산율 저하, 결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와 같은 

일련의 이슈들은 사회적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족의 변화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결과는 개인의 의식이나 행위를 따라 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지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윤홍식, 2004).

   Parsons의 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관계에서 모든 성원이 얻게 되는 가족

의 복지감은 잠재성 기능으로, 가족구성원간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통해 만족

스럽게 지내는 상태를 말하며, 어은주와 유영주(1995)는 건강한 가족이란 가

족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족에 있어서의 구조란 가족구성원들간의 권리와 의무로서 행하여야 할 

행동과 행하여서는 안 될 행동을 포괄하고 실제 행하여지고 기대되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제로 가족원과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가족원들 모

두에게 그렇게 행동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게 된다. 

   가족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

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맺게 되면 가족원들은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맺게 되고, 개인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과 발달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가족원들은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개인과 가족전체의 삶의 질이 저하 될 

수 있다. 가족 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 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는 개인 간의 심리적 정서적 구조인 개인적 심리적 관계를 포괄

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 가족 행동의 총체이며 가족 상호 작용의 역동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유영주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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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 유형은 가족관계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 Hudson, Acklin, Bartosh(1980)는 가족 전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측정하

기 위해서 가족관계 척도를 개발하였고, 연구자들은 이 척도가 단순히 가족관

계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quality of family 

relations)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했다. 이들은 가족관계의 질을 “가족관계에서 

야기되는 가족구성원들간의 갈등의 심각성 정도와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스

트레스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스트

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개인은 높은 적응수준과 안녕감을 지각한다고 보고 하

였다. 

   Turk(1968)는 'Total Family'의 철학을 강조하여 의식주가 해결된 이상 

가족관계를 고갈시키는 것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가족 내 관계에서 야기되

는 문제라고 하여 가족 속에서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오정옥, 

1999. 재인용).

   가족은 성장과 발달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생활주기마다 그 나름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으므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

이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관계의 질

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

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가족관계의 질과 부모효능감

   가족은 사회 구성 조직의 가장 원초적인 집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발전과 질서유지에 커다란 기능을 수행하며, 가족원들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

는 동시에 정서적 ·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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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동시에 갖는다.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가족관계를 통해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갖게

되며, 사회적 태도 및 행동양식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데 개인의 성격이나 인

격, 사회적 태도, 신념, 가치관 형성 등이 가족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자녀의 출생으로 부모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자녀 출산으로 가족의 수가 단순히 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

니라 가족 내에 복잡한 상호작용 유형과 관계망이 형성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즉 자녀가 취학하게 되고 친구를 사귀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넓혀 나감

에 따라 부모 역시 가족 밖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게 된다(옥선화 외, 

2006).

   가족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

수록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김태현 · 임선영, 2004), 개방

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 · 이영자, 2005). 즉 가족관계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가족원의 심리 · 정서적인 요인인 격려와 지지를 통해 긍

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보화 기술을 함께 사용하면 

대화나 친밀감을 형성 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모-자녀간의 갈등이 해

결되고 의사소통과 친밀감이 증대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방은령, 2000; 이

수진 · 홍세희 · 박중규, 2005). 이처럼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관계적 반응이 달라지며, 부모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들

은 학업 및 직업 수준에 있어 성취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유미숙 · 하

은혜 · 김혜진, 2004).

   가족관계는 가족원의 기능적인 대처방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기

능적인 대처방식이란 가족원간에 관계적인 반응을 대응하여 갈등과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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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의 질 역시 가족관계에서 야기되는 가

족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가족 스트레스를 측정하게 된다.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가족의 생활사건, 개인

이나 가족의 지각과 자원,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다른 영

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가족이 겪게 되는 생활사건은 기존의 가족생활패턴

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으로서, 사건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스트레스를 유발

할 잠재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족의 평형을 위협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

해이다. 

   Hudson(1980)은 가족구성원들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적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개인은 높은 적응수준과 안녕감을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곧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의 행동이 부모-자녀간에 상

호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Boss(1988)는 그의 연구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불가

피한 것으로, 그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보다는 이것에 직면한 가족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지

하고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결국 대부분의 가족은 가족생활 주기의 단계별 과제를 성취시키기 위한 

수행과정에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게 되는 생활사건을 경험하게 되며,

가족관계의 질은 가족의 갈등과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 · 간접적 영

향을 받게 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취업모일 경우 시간, 에너지, 

헌신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역할 즉 근로자, 부모, 배우자 등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Greenhaus & Reutell, 1985), 취업모가 겪게 

되는 이러한 부모역할에 대한 불만족은 부모역할에 대한 낮은 만족감과 스트

레스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 직업 역할과 어머니 역할간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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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조되고 있다. 

   Davis(1985)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관계 안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인지 수준 역시 높다는 결과는 남녀의 사회화와 성격특성, 스

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이 각기 다른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

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아버지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머니가 받

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서미정, 1999)는 어머니의 양육스

트레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앞으로 연구자의 관심이 요

구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가족관계의 질은 자녀의 발달시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가족관계의 질은 부모-자녀 간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도 일상적인 생활사건을 통해 각자

가 지각하는 가족관계의 질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관계의 질과 부모효능감을 함께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갈등을 가족 내에서 이해관계의 양립, 

자원과 업무 배분의 비합리성, 지각의 차이 등이 존재 할 때 가족구성원 사이

에서 일어나는 대립적 내지 적대적 상호 작용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지각하는 가족관계의 질을 파악하고 부모효능감과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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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문제 및 연구모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    

능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

의 질, 부모효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배경변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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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가진 부모의 효능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설정하여 부모효능감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적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배경변인                             

      성별 ․ 연령 ․ 교육                    

      종교 ․ 직업 ․ 소득                      

 가족형태 ․ 결혼기간 ․ 자녀수                                                  

        자녀출생순위                 

       교육비 ․ 학원수  

         

         성격특성

        관계지향성                               

        자율지향성                                부모효능감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운동능력 영역

        사회능력 영역

        인지발달 영역

 

        가족관계의 질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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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변수들에 대해 개념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이 연

구의 근본적 바탕이 되는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

의 질, 부모효능감의 개념에 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성격 특성

   본 연구에서 부모의 성격은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으로 나누었다. 관계지

향성 성격의 특징은 타인의 기분과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는 유형이며, 자율지

향성 성격의 특징은 타인보다는 나의 계획이나 일에 더 많은 집중을 하는 유

형으로써 두 요인이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부모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성격 유형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관계지향성: 의존, 친밀감, 보살핌의 욕구가 강해서 적극적인 대인      

    관계를 맺는 유형을 말한다.

   (2) 자율지향성: 개인의 자율성, 행동, 표현의 자유, 자기가 설정한 목표     

    의 성취를 중시하는 유형을 말한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성영혜(1993)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

지는 부모가 지각한 긍정적인 감정 즉 사랑, 존중, 이해, 수용과 같은 긍정적 

자원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물질적, 심리적, 정보적 도움을 받는 것으로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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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유능감

   자녀유능감은 김명혜(2006)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유능

감을 운동능력 영역, 사회능력 영역, 인지능력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

으며, 부모가 가정, 교육기관, 또래관계 상황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자녀의 

능력을 지각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4) 가족관계의 질

   가족관계의 질은 Hudson, Acklin, Bartosh(1980)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을 가족이라는 집단 내에서 가족구성원 상호간

의 인간관계로 정의한다.

  

5)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최형성(2002)의 정의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

이란 부모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과제를 효과적

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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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를 위해서 설문조사가 사용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3문항과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0문항, 사회적 지지를 묻

는 12문항, 자녀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21문항, 가족관계의 질을 묻는 14문항, 

부모효능감을 묻는 15문항을 포함 총 85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 

1) 연구 대상자의 배경변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종교, 직업, 소득, 가족형태, 결혼기간, 자녀의 수, 자녀의 성별과 자녀의 출생

순위, 자녀의 교육비와 학원 수 등 13개 문항으로 부모효능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신숙재. 1997; 최형성, 2002; 안지영, 2001)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2) 성격특성척도

   본 연구에서 성격특성 척도는 Robin, Ladd, Welkowitz, Blaney, Diaz, 

Kutcher(1994)가 수정한 Personal Style Inventory(PSIⅡ)로 양정윤(1999)이 번

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10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성격 특성은 크게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으로 나뉘며, 의존성과 친밀감, 

보살핌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지향성과 타인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행동을 

중시하는 자율지향성의 두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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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을,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

향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특성인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 각각의 신뢰도는 관계지향성이 .72, 

자율지향성이 .70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척도는 신숙재(1997)가 제작한 사회적 지원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원척도는 ‘남편의 협력’과 ‘주위의 도움’ 두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편 이외의 주위사람으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원

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주위의 도움’ 문항 만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이란 개인의 가족이나 친구, 친척, 이웃 등 타인에

게서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남편의 지

원’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부모에게 동일한 사회적 

지원을 묻기 위함이다.

   ‘주위의 도움’을 묻는 문항 가운데 중복되는 문항을 통합하여 12문항을 사

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을,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

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는  5점 Likert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큰 것을 의미하며 신뢰

도는 .92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자녀유능감 척도 

 

   자녀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2)의 Self Perception Profil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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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을 전경숙(1992)이 번안 구성한 척도와 서미정(1999)과 신호정(2005)이 

구성한 척도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녀유능감 척도는 세 개의 영역에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자녀유능감의 유형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자녀의 운동능력을 파악하는 운동능력의 6가지 문항과(3. 6. 9. 12. 15. 18번 

문항),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묻는 사회능력 영역의 9가지 문항(2. 4. 

8. 11. 14. 15. 17. 19. 20번 문항), 자녀의 학습과 일상생활에서의 이해력을 측

정하기 위한 인지능력 영역의 6가지 문항(1. 5. 7. 10. 13번 문항) 등 이다. 

   각각의 신뢰도는 운둥능력 영역이 .73이며, 사회능력 영역은 .83, 인지능력 

영역은 .89로 자녀유능감의 하위척도 모두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5) 가족관계의 질 척도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Hudson, Acklin과 Bartosh(1980)가 개발한 가족관계의 질 

척도(index of family relation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원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 범위, 심각성, 크

기를 알아보기 위해 Hudson(1997)이 설계한 것으로 가족전체에서 야기되는 스

트레스와 갈등을 파악해 가족관계를 검토 평가함으로써 가족관계의 질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국내 연구에서 최길례(2002)와 김영화(2006)가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후 보완하여 사용했다.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인 ‘우리 가

족은 서로를 진정으로 아껴준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큰 기쁨이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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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과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우리 가족은 자주 

다툰다’. 와 같은 부정적 문항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형으로 측정

되며,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6) 부모효능감 척도

   부모효능감 척도는 Giban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문

항으로 신숙재(1997)가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부모의 신념

과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유능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불안을 측

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이들 척도의 문항 중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부

모효능감 15개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부모효능감은 부모역할에서의 부모신념, 부모자신의 유능감, 부모자녀 관계

에서 부모로서의 문제해결 능력 기술에 대한 부모자신의 기대를 측정하는 문

항과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부모로서의 불안감

과 좌절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부모효능감 문항은 ‘정말 그렇다.’ 5점을,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

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모효능감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신뢰도는 .73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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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인별 신뢰도계수 및 평균값

종류 문항수 점수범위 신뢰도

       성격특성

       관계지향성

       자율지향성

       5문항

       5문항

      5~25점

      5~25점

.72

.70

     사회적 지지           12문항      12~60점 .92

     자녀유능감

     운동능력 영역

     사회능력 영역

     인지능력 영역

   총 21문항

      6문항

     10문항

      5문항

    21~105점

      6~36점

     10~50점

      5~25점

.89

.73

.83

.89

 가족관계의 질 14문항      14~70점 80

       부모효능감       15문항      15~75점 .73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 성격특성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그리고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학교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자녀의 기초적

인 인지과제 해결과 사회적 기능의 숙달을 위해 부모의 관리 및 지도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모의 시간투자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저학년(1학

년과 2학년)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2개교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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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각 학교 당 3개 학급을 선정했으며, 같은 방식으로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2개교에서 각각 2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08년 10월 1일～10월 20일까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

한 후 학부모 3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본 연구자에 의해 예비조사가 실시되

었다. 그 결과 설문 내용에 응답을 꺼리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문

항들은 전공분야의 교수의 평가와 조언을 받아 전반적으로 의미 파악이 명확

한 문항으로 재조정 한 후에, 본 조사용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11월 1일～11월 21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표집방법은 

할당표집법(Quota sampling)을 사용 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자와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배부 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지 못한 설문지와 부실하

게 기재되어 분석에 사용 할 수 없는 설문지 80부를 제외한 총 420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 420명 이었으며, 남성이 101명(24.0%), 여성 319명(76.0%)이

었으며,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9세(SD 4.51)로 연령대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30세 이하가 1.7%, 30～39세가 57.4%, 40～49세가 39.0%, 50세 이상이 1.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전체의 49.5%이고, 대졸이상이 

45.2%, 대원졸 이상이 5.2%로 전체적으로 높은 학력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교가 있는 집단은 전체의 51.0%였으며, 종교가 없는 집단은 49.0%로 비

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전업주부가 41.1%, 상업․서비스직이 22.1%, 사무직․

공무원이 17.9%, 기술직 2.9%, 전문직 3.6%, 관리직 3.8%, 파트타임·기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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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였다.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43.8%였으며, 300만원 미만이 28.6%, 

400만원 미만이 15.7%, 400만원 이상이 11.9%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형태가 80.2%로 월등히 높은 분

포를 이루었고, 한부모+자녀 가족형태가 4.5%, 조부모+부부+자녀 가족형태가 

15.2%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족형태는 핵가족 형태였으며, 결혼기간은 10년 미

만이 전체의 50.2%로 가장 높았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46.9%, 20년 이

상이 2.9%로 평균 결혼기간은 11년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1명이 20.0%, 2명이 67.9%, 3명이 11.2%, 4명이상이 1%로 응답

자의 자녀수는 평균 2명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전체의 51.2%, 여아가 

48.8% 나타났으며, 자녀출생순위는 첫째가 68.1%, 둘째가 26.9%, 셋째이상이 

5%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교육비는 전혀 쓰지 않는다고 응답한 2.6%와 50만원 미만이 

6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50∼99만원이 22.1%, 100∼149만원이 

3.6%, 150∼199만원이 1.2%, 2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는 비율이 

0.7% 였다. 자녀가 다니는 학원 수는 전혀 보내지 않는다는 4.5%와 1곳에 보

낸다는 26.0%, 2곳이 43.0%, 3곳이 24.8%, 4곳 이상은 10.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연령은 30대 후반이 가장 많았

고,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며, 종교의 유무는 각 51.0%와 49.0%로 비

슷한 수준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상업과 서비스직, 

사무직과 공무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월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 전체

의 72.4%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전체의 80.2 %이상이 핵가족 형태인 부부+

자녀 가족형태였으며, 응답자의 결혼기간은 평균 11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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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수는 두 명이 67.9%로 가장 많았고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는 첫째 자녀인 경우가 전체 68.1%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여아

가 비슷한 비율인 51.2%와 48.8%를 보였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

녀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68.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체의 69.8%의 부모가 월 50만원 미만의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

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다니는 학원 수는 2곳 이상이 전체 69.5%로 과반 수 

이상의 부모가 자녀를 2곳 이상의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

교 저학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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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류 N (%) 변 수 분류 N (%)

성별
남성

여성

101(24.0)

319(76.0)
가족형태

부부+자녀

한부모+자녀

조부(모)+부부+자녀

337(80.2)

 19(4.5)

  64(15.2)

연령
    30세이하

    30~39세

    40~49세

    50세이상

평균

  7(1.7)

 241(57.4)

 164(39.0)

   8(1.9)

    39세

결혼기간

10년이하

20년이하

20년이상

211(50.2)

197(46.9)

 12(2.9)

교육

수준

고졸

대졸

   대원졸이상

208(49.5)

190(45.2)

 22(5.2)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이상

 84(20.0)

285(67.9)

  47(11.2)

  4(1)

종교
유

무

214(51.0)

206(49.0)
자녀성별

남아

여아

215(51.2)

205(48.8)

직업

전업주부

상업․서비스

사무직․공무원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

174(41.4)

 93(22.1)

 75(17.9)

12(2.9)

15(3.6)

16(3.8)

35(8.3)

자녀출생

순위

첫째

둘째

    셋째이상

286(68.1)

113(26.9)

21(5)

사교육비

없음

 50만원미만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200만원이상

 11(2.6)

293(69.8)

  93(22.1)

 15(3.6)

  5(1.2)

  3(0.7)

소득

2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400만원미만

400만원이상

184(43.8)

120(28.6)

 66(15.7)

 50(11.9)

학원수

0곳

1곳

2곳

3곳

       4곳이상

19(4.5)

109(26.0)

143(34.0)

104(24.8)

  5(10.7)

합계 420(100) 합계 420(100)

*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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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문제 1>인 조사대상자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  

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

시하였다.

<연구문제 2>인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

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후 검증 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인 배경변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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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

적인 경향

   <연구문제 1>인 조사대상자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

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부모의 성격특성은 5점을 기준으로 관계지향성은 3.14점이었

고, 자율지향성은 3.0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3.52점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유능감 역시 평균 3.45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운동능

력 영역이 3.11점, 사회능력 영역은 3.59점, 인지능력 영역이 3.5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관계의 질은 평균 3.40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효능감은 평균 3.02점으로 부모효능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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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적인 수준

                                                          (N =420)

변 인 평균 표준편차

성격특성

관계지향성

자율지향성

3.14

3.00

.60

.62

사회적지지 3.52 .77

자녀유능감

운동능력 영역

사회능력 영역

인지능력 영역

3.45

3.11

3.59

3.56

.54

.63

.64

.68

가족관계의 질 3.40 .42

부모효능감 3.02 .53

2.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차이         

   <연구문제 2>인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

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ANOVA,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

시했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분석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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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부모의 성격특성은 크게 관계지향성 특성과 자율지향성 특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율지향성이 부모의 연령(p<.05)과 직업(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결과가 나왔다. 

   첫째, 자율지향성의 차이에 있어서 연령을 30대이하, 30대, 40대, 50대로 구

분한 결과 네 집단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나 사후검증 결과 네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율지향성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직업은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한 직업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

과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집단과 그 외의 직업 집단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즉 전문직 집단에 비해 그 외 집단인 사무직, 파트타임·기타, 

전업주부, 상업·서비스, 관리직 순으로 부모의 성격 특성인 자율지향성을 높게 

지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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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배경변인(N)

성격특성

자율지향성

M SD D

연령

30세 이하(7)

30~39세(241)

40~49세(164)

50세이상(8)

2.80

2.94

3.11

2.87

.82

.59

.65

.30

F값 2.94*

직업

전업주부(174)

상업·서비스(93)

   사무직(75)

기술직(12)

전문직(15)

관리직(16)

파트타임·기타(35)

3.01

2.95

3.18

2.85

2.50

2.87

3.08

.65

.63

.58

.57

.54

.61

.44

B

B

B

B

A

B

B

F값 3.16**

         

               *p<.05, **p<.01 

   

(2)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사회적 지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 변인은 부모

의 성별(p<.05), 종교(p<.01)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성별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

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 가운데 정서적 지원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성별의 특성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 있어서 종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으로 구

분한 결과 두 집단 간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



- 60 -

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종교가 없는 집단에 비해 종

교가 있는 집단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종교생활

을 통하여 폭넓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회적 지원과 관계에 

노출 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지원의 폭 또한 넓게 지각됨을 추측해 볼 수 있

다.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 

              

배경변인(N)
사회적 지지

M SD D

성별
남성(101)

여성(319)

3.38

3.57

.89

.73

t값 -.20*

종교
유(214)

무(206)

3.62

3.42

.73

.80

t값 2.76**

  

               * p<.05, **p<.01  

          

(3) 배경변인에 따른 자녀유능감의  차이

   자녀유능감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결혼기

간, 자녀의 출생순위, 사교육비, 학원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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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녀유능감의 하위 영역인 운동능력 영역은 부모의 직업(p<.01), 소득

(p<.01), 자녀가 다니는 학원수(p<.01)에서 집단 간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운동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직업을 전업주부, 상업·서비

스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일

곱 집단 간의 차이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을 통

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전문직 집단이 다른 직업 집단에 비하

여 자녀의 운동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운동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을 200만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네 집단 간의 차이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

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200∼300만원 미만 집단 보다 400만원 미만∼400만

원 이상 집단이 지각하는 자녀의 운동능력 영역 수준이 높았다. 즉 소득이 높

은 집단의 부모가 자녀의 운동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능력 영역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p<.05), 소득(p<.05), 결혼기간

(p<.05), 자녀의 출생순위(p<.01), 사교육비(p<.05)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결과

를 나타냈다. 

   첫째, 사회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교육수준을 고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대학원 졸업집

단이 고졸 집단과 대졸 집단 보다 사회능력 유능감이 높았다. 즉 대학원 졸업 

이상의 부모집단에서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둘째, 사회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을 200만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네 집단 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

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과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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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00만원 미만의 집단 중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자녀의 사회능

력 영역을 높게 인식했다. 

   셋째, 사회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결혼기간을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결혼기간이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에 유의한 변수이기는 

하나 결혼기간 자체가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지 못함을 의미한다.

   넷째, 사회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자녀의 출생순위를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간의 차이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지각했으며, 그 뒤로 둘째 집단, 첫째 집단 순이었다.

   다섯째, 사회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자녀의 사교육비는 전혀 쓰지 않

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여섯 집단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한달에 

2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집단이 사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 부모 집단보다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즉 한달에 2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가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더 높게 평가

하였다. 

   인지능력 영역의 경우 부모의 연령(p<.05), 교육수준(p<.001), 직업(p<.001), 

소득(p<.05), 자녀의 출생순위(p<.05), 자녀의 사교육비(p<.01), 자녀가 다니는 

학원 수(p<.001)등 전반적인 변인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첫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연령은 30세 이하, 30대, 40대, 50대

의 네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집단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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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부모

의 연령이 30대 이상인 집단이 30세 이하 집단보다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둘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수준을 고졸, 대졸, 대학

원 졸업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집단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

과 대졸 이상의 집단이 고졸 집단보다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셋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직업은 전업주부, 상업·서비

스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직으로 구분한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을 통

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파트타임·기타집단과 관리직 집단, 그

리고 전문직 집단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직 집단이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넷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을 200만원 미만, 300만

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네 집단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사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 집단과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50만원 이상의 사

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집단이 다른 부모집단보다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

게 지각했다.

   다섯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

의 출생순위를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유

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사교육비는 전혀 쓰지 않음,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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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 1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여섯 집단간의 차이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사교육비를 전

혀 쓰지 않는 집단에 비해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집단이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일곱째, 인지능력 영역의 차이에 있어서 자녀가 다니는 학원 수는 0곳, 1곳, 

2곳, 3곳, 4곳 이상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집단간의 차이가 p<.0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

를 살펴 본 결과 자녀에게 4곳 이상의 학원을 보내는 부모집단이 자녀의 인지

능력 영역을 가장 높게 지각했으며, 한 곳도 보내지 않는 부모집단이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가장 낮게 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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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자녀유능감의 차이

배경변인(N)

자녀유능감

운동능력 사회능력 인지능력

M SD D M SD D M SD D

연령

30세이하(7)

30~39세(241)

40~49세(164)

50세이상(8)

3.09

3.08

3.17

3.04

 1.09

.59

.67

.60

3.34

3.57

3.62

3.62

.74

.64

.63

.69

2.82

3.54

3.63

3.55

1.32

.69

.60

.80

A

B

B

B

F값 .72 .56 3.32*

교육

수준

고졸(208)

대졸(190)

대원졸이상(22)

3.08

3.13

3.21

.62

.63

.72

3.54

3.61

3.92

.69

.58

.46

A

A

B

3.38

3.72

3.94

.68

.64

.58

A

B

B

F값 .60 3.75* 17.24***

직업

전업주부(174)

상업⦁서비스(93)

   사무직(75)

기술직(12)

전문직(15)

관리직(16)

파트타임·기타(35)

3.02

3.23

3.08

3.37

3.53

3.28

2.90

.64

.63

.51

.62

.72

.66

.65

AB

ABC

AB

BC

C

ABC

A

3.56

3.54

3.62

3.77

4.06

3.61

3.52

.65

.70

.51

.73

.53

.79

.51

A

A

A

AB

B

A

A

3.52

3.56

3.69

3.81

4.12

3.66

3.14

.63

.64

.59

.61

.55

 1.05

.86

B

B

B

BC

C

B

A

F값 3.28** 1.79 4.92***

소득

 200만원미만(184)

 300만원미만(120)

400만원미만(66)

400만원이상(50)

3.03

3.04

3.31

3.32

.64

.60

.60

.60

A

A

B

B

3.54

3.51

3.70

3.79

.68

.59

.58

.63

A

A

AB

B

3.47

3.54

3.70

3.74

.75

.68

.54

.54

A

AB

B

B

F값 5.65** 3.17* 3.0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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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계속

배경변인(N)

자녀유능감

운동능력 사회능력 인지능력

M SD D M SD D M SD D

결혼

기간

10년미만(211)

20년미만(197)

20년이상(12)

3.06

3.18

3.00

.63

.64

.53

3.50

3.68

3.64

.69

.58

.32

3.50

3.63

3.51

.72

.64

.47

F값 1.95 4.19* 1.82

자녀

출생

순위

첫째(286)

둘째(113)

셋째이상(21)

3.08

3.17

3.23

.63

.63

.58

3.52

3.72

3.82

.65

.59

.58

A

AB

B

3.50

3.70

3.67

.69

.63

.71

F값 1.21 5.57** 3.83*

사교

육비

없음(11)

50만원미만(293)

50~99미만(93)

100~149미만(15)

150~199미만(5)

200이상(3)

2.71

3.09

3.20

3.17

3.36

3.33

.64

.60

.67

.74

.93

.60

3.28

3.55

3.71

3.77

3.48

4.03

.50

.64

.60

.76

.77

.40

A

AB

AB

AB

AB

B

2.92

3.51

3.76

3.70

3.76

3.80

.92

.67

.60

.79

.65

.72

A

AB

B

B

B

B

F값 1.62 2.00* 4.17**

학원수

0곳 (19)

1곳(109)

2곳(143)

3곳(104)

  4곳이상(45)

2.71

3.07

3.09

3.14

3.38

.60

.60

.61

.63

.68

A

B

B

BC

C

3.33

3.53

3.62

3.57

3.79

.49

.69

.58

.67

.60

A

AB

B

AB

B

3.05

3.42

3.65

3.58

3.80

.92

.74

.59

.65

.63

A

B

BC

BC

C

F값 4.21** 2.14 5.94***

 * p<.05, **p<.01, ***p<.001



- 67 -

(4)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관계의 질 차이

   가족관계의 질은 부모의 교육수준(p<.01), 직업(p<.05), 자녀수(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가족관계 질의 차이에 있어서 교육수준을 고졸, 대졸, 대학원 졸업으

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간의 차이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관계 질의 차이에 있어서 직업은 전업주부, 상업·서비스직, 사무

직,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직으로 구분한 결과 일곱 집단간의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

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전문직 집단과 전업주부, 상업·서비스직, 사

무직,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 집단을 하나로 묶는 그 외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의 질은 전문직 집단이 높게 지각

했다.

   셋째, 가족관계 질의 차이에 있어서 자녀의 수를 1명, 2명, 3명, 4명 이상으

로 구분한 결과 네 집단간의 차이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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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관계의 질 차이   

         

배경변인(N)

가족관계의 질 

M SD D

교육

수준

고졸(208)

대졸(190)

대원졸이상(22)

3.32

3.47

3.46

.43

.39

.41

F값 6.81**

직업

전업주부(174)

상업⦁서비스(93)

     사무직(75)

기술직(12)

전문직(15)

관리직(16)

파트타임·기타(35)

3.38

3.35

3.47

3.50

3.73

3.40

3.31

.43

.47

.35

.37

.33

.45

.36

A

A

A

A

B

A

A

F값 2.61*

자녀수

1명(84)

2명(285)

3명(47)

4명이상(4)

3.25

3.46

3.31

3.32

.42

.42

.34

.42

F값 6.34***

          * p<.05, **p<.01, ***p<.001

(5)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

   부모효능감에서는 부모의 성별(p<.05), 직업(p<.001), 결혼기간(p<.001), 자

녀의 출생순위(p<.01)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첫째, 부모효능감의 차이에 있어서 성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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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간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둘째, 부모효능감의 차이에 있어서 직업을 전업주부, 상업·서비스직,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 관리직, 파트타임·기타직으로 구분한 결과 일곱 집단간의 차이

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전업주부 집단의 부모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전문

직 집단이 가장 낮았다. 

   셋째, 부모효능감의 차이에 있어서 결혼기간이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간의 차이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차이는 없었다. 

   넷째, 부모효능감의 차이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

생순위를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구분한 결과 세 집단의 차이가 p<.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사후검증을 통한 집단별 구체적 차이

를 살펴 본 결과, 자녀가 둘째인 집단과 셋째이상인 집단보다 출생순위가 첫째

인 집단이 부모효능감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성별, 직업,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

가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전업주부 집단이, 결혼기간이 짧은 집단이, 자녀의 출생순위가 첫 자녀인 집단

이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부모효능감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 부모에

게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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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효능감의 차이

           

배경변인(N)

부모효능감

M SD D

성별

남성(101)

여성(319)

2.93

3.05

.49

.54

t 값 -2.07*

직업

전업주부(174)

상업⦁서비스(93)

     사무직(75)

기술직(12)

전문직(15)

관리직(16)

파트타임·기타(35)

3.14

2.96

2.96

2.74

2.50

3.05

3.05

.54

.58

.45

.45

.52

.38

.40

C

BC

BC

AB

A

BC

BC

F값 4.85***

결혼

기간

10년미만(211)

20년미만(197)

20년이상(12)

3.12

2.92

3.00

.53

.51

.51

F값 8.11***

자녀

출생

순위

첫째(286)

둘째(113)

셋째이상(21)

3.09

2.90

2.79

.51

.57

.46

B

AB

A

F값 7.2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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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변인 , 성격특성 , 사회적 지지 , 지녀유능감 ,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문제 3>인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

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증가를 보는 위계적 회귀분석

(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델Ⅰ에서는 배경변인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배경변인을 통제하고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

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을 추가한 모델 Ⅱ, 배경변인과 그 외의 변수를 모두 

추가한 모델 Ⅲ로 그 결과는 <표 7 >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델Ⅰ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

교, 직업, 소득, 결혼기간, 자녀수, 자녀의 출생순위, 자녀의 사교육비와 자녀

가 다니고 있는 학원 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이 7.0%로 나타났으며, 성별(β=.113, p<.05), 결혼기간(β=-.184, p<.01), 

자녀의 출생순위(β=-.158, p<.01)가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을 통제한 나머지 변수를 모두 추가한 모델 Ⅱ의 경우 부모의 성

격특성인 자율지향성(β=.360, p<.001)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밝혀졌

으며, 자율지향성 성격을 가진 부모의 경우 부모효능감에 더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Ⅱ는 부모효능감의 총 48.6%를 설명하였으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 특성만을 보았을 때보다 부모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41.6% 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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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유능감의 경우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β=-.169, p<.01)이 유의한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자녀의 인지능력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효능감을 낮게 지각했다. 가족관계 질의 경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β=.118, p<.05)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배경변인과 그 외 변수를 함꼐 살펴 본 모델 Ⅲ는 부모의 성격특성인 자

율지향성(β=.372, p<.001),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β=-.192, p<.001), 가족관계

의 질(β=.130, p<.01)이 부모효능감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Ⅲ는 부모효능감의 영향변인을 총 30.7%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부모의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 변수는 부모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였으며, 출생순위 변수와 결혼기간 변수는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변수이나 다른 상황적 변수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의함에 변화를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자율지향성이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관계의 질, 자녀

의 인지능력 영역,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 부모의 성별 순으로 부모효능

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부모효능감은 개인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즉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배경변인 보다는 부모의 성격특성과 가족관

계의 질 등 부모-자녀와 부부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이해가 중요한 것임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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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배경변인,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변  인
모델Ⅰ 모델Ⅱ 모델Ⅲ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1)

연령

교육수준

 종교2)

직업

소득

결혼기간

 자녀수

출생순위

사교육비

 학원수

 .141

 .029

-.011

 .048

-.011

 .008

-.178

 .056

-.147

 .027

 .007

  .113*

 .031

 -.012

 .045

-.005

 .015

  -.184**

 .061

  -.158**

 .036

 .014

 .119

-.022

 .057

 .027

-.017

 .001

-.194

 .067

-.092

 .008

 .037

 .095*

-.023

.064

.025

  -.059

.002

  -.201***

.073

-.099*

.049

.015

성격특성

관계지향성

자율지향성

 .051

 .308

 .059

   .360***

 .050

 .318

.057

   .372***

사회적 지지
 .022  .032  .017  .025

자녀유능감

운동능력 영역

사회능력 영역

인지능력 영역

-.006

-.010

-.132

-.007

-.012

 -.169**

 -.011

 .027

 -.150

-.013

.033

  -.192***

가족관계의질 .150 .118*  .165   .130**

Intercept

F 값

R
2

R
2
증가량

3.061

 2.789**

.070

2.896

  18.202***

  .486

  .416

 2.931

   9.870***

  .307

 -.179

  * p<.05, **p<.01, ***p<.001  

    주 1) 성별: 여=1, 남=0    주 2) 종교: 유=1. 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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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

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가 있는 42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조사에 의해서 부모효능감의 

내용을 측정하였다.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부모효능감의 전반적인 수준은 총점 및 모든 하위영역에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격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박현숙(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부모의 성격 특성은 자녀를 키

우면서 갖게 되는 어떤 새로운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부모의 성격이 부모효능감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변수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녀유능감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 평가이며, 조사대상

자인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자녀 유능감을 지각했

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의 자녀유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영아(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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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연, 2006)나 유아(박은주, 2002)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들은 물리적 양육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영아

기나 유아기 자녀에 비해 학동기 자녀들의 부모로서 더욱 자신감을 갖고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의 관계는 

부모의 연령과 직업만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을 높게 지각했으며, 부모의 

직업이 사무, 기술직, 서비스직, 전업주부, 파트타임·기타직의 부모가 자율지향

성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연령이 낮은 부모 일수록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표

현하는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이해 해 볼 수 있다. 즉 자율지향성 부모의 특

징은 부모 자신이 설정한 목표의 성취를 중시하는 유형이므로 자녀를 양육하

는데 있어 부모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며, 부모의 연령이 낮을 경우 이러

한 경향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사료된다. 

   유가효와 박선주(2004)의 연구에서 모의 성격 특성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이 부모의 성격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상자

들의 공통점은 부모의 성격특성인 관계지향성과 자율지향성에 관계없이 자녀

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자

녀가 성장함에 따라 학업성적이나 지적 성취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해질 것을 

예상 할 수 있으며, 그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율지향성 부모가 자신의 신념대로 자녀교육을 시키기에는 우리의 교육환

경 조건이 매우 제한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녀의 교육열을 

높이게 될 경우 자율지향성 부모의 부모효능감은 오히려 감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 매우 클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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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상과 같이 부모의 성격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과의 관계는 성별과 종교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다소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개인의 가족이나 

친지, 주변이웃, 친구들과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통하여 좀 더 친밀한 관

계를 맺기 쉬우므로, 사회적 지지수준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Crnic(1990)은 사회적 지원과 배우자, 친한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 이웃

에서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이 어머니의 민감하고 긍정적인 반응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강조 하였다. 이은해(1997)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정서적 지원이 많

다고 느낄수록 부모는 자녀 돌봄이나 인지적 자극의 제공이 더 수월하다는 것

을 주장하였다. 즉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믿

음을 부여받고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받는 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곧 부모효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자녀유능감과 배경변인과의 관계는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

득,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 사교육비,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수 등이 유의

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능감의 하위 영역인 운동능력 영역은 아동의 실외 놀이나 운동에 관

한 능력을 부모가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운동능력 영역을 긍정적으로 지각했다. 이는 소득이 

많은 아버지 일수록 소득이 적은 아버지보다 경제적, 심리적 여유를 가지며 아

버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허영림과 윤혜진(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에 따라 운동능력 유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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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공인숙, 1989; 이주리, 1994; 이진화 · 전경숙, 1995)과 본 연구의 결

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부모는 자녀에게 성별의 

구별 없이 다양한 놀이를 경험하게 한 후 자녀의 선호성이 나타났을 때 주관

적인 평가를 통해 운동능력 영역에 대한 자녀의 능력을 지각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지각했다. 이는 고등

교육을 받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려 한다는 연구와 일치

(최진선, 2000)하는 결과이다. 소득과 관련해서 부모의 월 소득이 높을수록 자

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정미(2002)의 연구 결

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소득에 따라 자녀에게 제공되는 경험

이나 자극의 질이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순위가 셋째 이상일 때 부모는 자

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둘째 이상의 자녀

들이 첫째 자녀 보다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나타낸다는 김재한(1984)과 김미화

(1997)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이전 자녀의 양육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으로 셋째 자녀에게 좀 더 능동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는 자녀의 사회능력 영역을 더 높게 평가했

다. 대부분의 부모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교육열과 지식 

중심의 입시교육, 조기 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은 자녀를 훌

륭한 대학에 보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김영화, 

1992), 실제로 자녀양육에서 자녀의 성적문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은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의 학업수행에 관련된 능력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지능력 영역의 경우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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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출생순위, 사교육비, 학원 수 등 전반적인 변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다정하고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민현숙

(199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대졸 이상의 부모가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격려

하고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김정옥(2003), 민현숙(1997), 윤서영(1999)

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월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와 자녀

를 4곳 이상의 학원에 보내는 부모가 자녀의 인지능력을 높게 지각했는데 부

모가 사교육비의 지출을 통하여 자녀의 성취지도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자녀유능감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며, 부모로 하여금 자신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여 왔음을 실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변인들은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각

각의 영역들이 자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자녀유능감의 발달영역별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본다. 

   다섯째,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과의 관계는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자녀 수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질을 높게 지

각했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의 직업일 경우 가족의 경제적 상

황이 안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갈등과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질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가족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라고 본다. 부모에게

는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이나 자녀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하여 가족생활주



- 79 -

기에 따른 가족관계의 질과 부모효능감 간의 관계가 탐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여섯째,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과의 관계는 부모의 성별, 직

업,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 등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모효능감을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부모효능감을 

다소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주(2002)와 오미숙(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효능감이 아버지의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와 일치됨을 보여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사례수가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집단 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효능감은 전업주부가 높게 지각했다. 이는 부모의 직업지위가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갈수록 부모효능감이 증대된다는 선행연구(김선애 · 한유진, 2009)

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취업모가 전업주부에 비하여 부모효능감이 높다

는 안지영(200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직업과 부모효능감과는 관련이 없다는 오

경숙 · 한유미(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

에 따른 차이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즉 2-3세의 유아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한 안지영의 연구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대상이 다

름으로 인해 부모효능감도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

서 이들 변인과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좀 더 축적 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

로 자녀를 위한 교육정보 수집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와 자신감이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고 해석 할 수 있으며, 젊은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와 열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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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장은경 외, 1998)과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지역적 특성

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효능감에서 결혼기간은 결혼만족도와도 연관이 있는 변수로 결혼기간

이 10년 미만인 집단이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미

나(1994)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 역할에 대한 수행정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은 부부는 

부부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며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므로 

부모효능감 또한 높게 지각한다고 생각된다. 

   부모효능감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첫째 일수

록 부모효능감을 높게 지각했다. 이는 이숙현(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부모에게 처음으로 태어나는 첫째 자녀는 부모는 물론 주위의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며, 자녀 양육의 경험이 없는 부모에게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담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첫째는 부모 

자신이 온갖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거의 모든 첫째 자녀는 둘째

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독자로서의 위치와 대우를 만끽하게 되는데(Adler, 

1956), 부모는 대체로 큰 자녀에게 큰 기대와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게 되므로, 

일찍부터 자녀의 지능발달을 위한 교육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김병숙 · 김경

아, 2006. 재인용). 이와 같이 첫 자녀의 출생은 부모됨의 역할에 긍정적이며, 

자녀의 출산은 부모효능감을 지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부모로서의 능력을 믿어주는 유의미한 타인의 

존재와 그들이 부모의 능력을 믿어줄 때 부모효능감은 더 쉽고 높게, 오래 지

속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녀의 학교 

적응시기에 주변의 과열된 조기 교육이나 자녀의 원만한 학교적응에 대해 영

향과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모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81 -

   마지막으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부모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부모의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이었으며, 가족관계의 질,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 부모의 결혼기간, 자녀의 출생순위, 부모의 성별 순으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특성이 부모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자율지향성의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에 관여하기 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다양

한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자율을 격려하는 양육행동을 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자연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역할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

하는 일이므로 성격 특성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본다. 

  김정택과 심혜숙(1990)은 사람들은 누구나 태도나 기능들 중에서 자신이 더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의 선호성은 선천적이며 모든 인

간에게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것임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성격특성은 부모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는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인지능력 영역은 부모효능감에 부적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인지능력 즉 학습능력이 뛰어날 경우 부모가 자녀양육에 덜 주도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Miller(1986)는 그의 연구에서 아동의 능력은 부모의 아동

에 대한 신념 및 양육방법에 변화를 준다고 시사했다. 즉 높은 지적 능력의 아

동은 낮은 지적 능력의 아동보다 부모에게 더 분명한 판단적 단서를 제공하기 

쉬우므로, 부모와 아동의 행동 간에 변화가 있다면 이는 부모의 양육 실제보다 

아동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 서미정(1999)은 아동의 유능감은 어머니가 양육자로서의 역

할에 대한 자신감 보다 어머니가 아동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 아동의 

전반적 유능감 뿐 아니라 영역별 유능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부모효능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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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른 변인을 보완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음

을 제시해주고 있다. 

   가족관계의 질은 가족관계 안에서의 구성원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기준으

로 측정하는데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은 갈등이 적고 안정된 가

족관계를 유지하며, 부모효능감이 낮을수록 가족구성원들은 갈등이 많고 불안

정한 가족관계를 맺게 된다. 가족관계의 질과 부모효능감의 관계를 살펴 본 선

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부모효능감과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유의한 결과 들

에 대해 구체적 논의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다. 다만, 대부분의 부모가 가족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 할 때 부모로서의 자신감인 부모효능감을 더 높게 지

각하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한다. 

   부모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과 심리적 안녕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과 전

반적인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주목 받게 

될 변인이다. 부모의 성격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직

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부

모효능감을 좀 더 높을 수 있는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2.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에 관한 결론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부모효능감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경향이었으며, 부모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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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을 설명하는 그 외의 변인들인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성격특성인 관계지향성, 자율지향성 순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부모의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 중 부모

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은 부모의 성격 특성이었고, 자녀유능감은 

하위영역인 인지능력 영역에서 낮으나 유의하게 부모효능감을 예측해 주는 

변인이었다.

   셋째, 부모의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 본 결과 부모의 성격특성,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은 부모효능감에 직접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특히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은 부모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었으며, 자녀유능감은 하위영역인 인지능력 영역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관계의 

질 역시 부모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또한 부모의 성

격특성과 자녀유능감,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매우 

높았다. 

   넷째,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성격특성인 자율지향성이 부모효능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격 특성인 자율지향성의 경우 부모효능

감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 · 간접적 영향력을 가지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종합적인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 대상을 서울과 신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과 2학년)자녀가 있는 부모를 의도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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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부모 개인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층의 확대는 기존연구에

서의 불일치한 연구결과들을 명확히 규정해 낼 수 있는 이점 또한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모효능감 탐구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

용했다. 그러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등을 추가한 질적 연구방법을 병

행하여 더욱 실제적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효능감에 부모 개인의 성격특성과 가족관계

의 질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 것을 고려할 때 부모효능감을 위

한 다양한 방법에서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모-자녀가 함께 활

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모의 

성격특성과 가족관계의 질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과정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가 부모 치료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의미 있게 활

용됨으로써, 부모효능감이 낮거나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연구자의 바람이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해 한정되어 있던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연구

들에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해 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부모효능

감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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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성격특성, 사회적 지지, 자녀유

능감,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사용 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가 초등학교 입

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효능감 연구는 자녀에 대한 부모효능감과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초

기 특성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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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e on Parental Efficacy 

Perceived by Parents who had Children Enrolled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Park, Jun Hee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al efficacy of 

parents who had children enrolled in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parental efficacy.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picked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children's competence,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s the factors to 

affect parental efficacy. The focus of the study was placed on what kind of 

impacts those related variables would have on parental efficacy.

   In an attempt to test them, I constructed a structural questionnaire 

consisting of the inventorie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children's competenc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efficacy.

   Total 42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analysis gathered from parents 

who are lived in Seoul or new towns in Gyeonggi Province and who had 



children in lower grades. Using the SPSS WIN 14.0 program, the gathered 

data were analyzed in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one-way 

ANOVA, product-moment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fter examining the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 tested 

differences in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children's 

competenc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nd parental efficacy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Finally, I tested the relative influences of the 

background variables,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children's competence,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on parental 

efficacy.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mean was obtained to understand the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d relationship orientation described 

with high interes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information and 

autonomy orientation described with sensitivity to one's own goals and 

rules. On a five-point scale, the subjects scored more points in relationship 

orientation than  autonomy orientation, respectively.

   They scored most high points in social support, which refers to positive 

feelings parents have through social relations, and in orders as in children's 

competence, in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which refer to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in parental efficacy, which refers to confidence as 

parents. 

   Secondly, each variable's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background variables. Those who were aged 30 or older and office workers 

or stay-at-home mom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autonomy 

orient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among the 



parents with the mothers being more aware of social support than the 

fathers. 

   The more educated the parents experienced the higher perceptions they 

had of children's competence. When the parents were professionals, earned 

high income, and sent their children to four extracurricular work or more, 

they positively perceived the motor and cognitive skills. And when the 

children in a lower grade were their third children or younger and enrolled 

in many extracurricular work , they positively perceived children's social 

skills.

   I also measured conflicts and stressors within family to underst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and vocation and the 

number of children. The mothers in this study were more aware of 

parental efficacy than the fathers. Those who were marri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had their first children in a lower grade tended to have 

higher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Finally, it turned out the parents' autonomy orientation had the biggest 

influences on parental efficacy. Those who had a higher level of autonomy 

orienta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an emphasis on individual autonomy, 

behavior, freedom of expression, and one's own goals, tended to be more 

aware of parental efficacy.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shed light on the 

influences that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children's 

competence, and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of parents with children in 

lower grades had on parental efficacy and thus confirmed that parental 



efficacy could be affected by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nd children's competence. 



 <부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4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7 15 16 17 18 19

1

성별
1

2

연령

***

-183
1

3

교육

**

-.138

**

.141
1

4

종교 -.061 .007 -.062
1

5

직업 -.064 .036 .009 -.027
1

5

소득

***

-.212

**

.166

***

.408 .008

**

-.160
1

7

결혼기 .032

***

.468 .014 .031 .035 .035
1

8

자녀수 -.047

**

.137

*

-.115 .002 .001 -.011

***

.309
1

9

출생순 -.075

**

.126 -.002 -.008 .033 .074

***

.212

***

.258
1

10

사교육

*

-.122 .084

***

.196 .059 -.067

***

.282 .090 .003

*

.100
1

11

학원수 -.046 .084

***

.236 .050

**

-.142

***

.250

 

.042 -.090 .008

***

.407
1

12

관계 .030 .056 -.026 .080 .034 .030 -.056 .030 .000 .027 .023
1

13

자율 .016

*

.118 .010 .067 .029 .015 .035 .008 .054 .006 .044

***

.508
1

14

지지

*

.100 -.049 .059

**

-.134 .007 .048 .038 .066 .027 .062 .016 .047

**

.150
1

15

운동 -.024 .055 .054 .058 -.064

***

.180 .067 .042 .076

*

.122

**

.165 .021 .093

**

.140
1

16

사회 -.010 .051

*

.115 -.030 -.017

**

.128

**

.130 .048

**

.159

*

.125

*

.110 -.054

*

-.102

***

.276

***

.504
1

17

인지 -.010

*

.096

***

.274 .056

**

-.151

**

.144 .076 .009

*

.122

***

.172

***

.193 -.008 .096

***

.278

***

.348

***

.513
1

18

가족 -.039 -.068

**

.163 -.065 -.043

*

.098 .019 .072

*

.104 .030 .031

*

.108

**

.157

***

.372

***

.213

***

.363

***

.396
1

19

부모

*

.101 -.083 -.019 .038 -.033 -.011

***

-.175 -.037

***

-.182 .002

.

018

***

.255

***

.421

*

-.120

*

-.125

***

-.176

***

-.249

***

-.242
1

  

 *p<.05, **p<.01, ***p<.00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모효능감'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옳고 그른 것이 없으며, 귀하의 의견은 본 연    

 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평소 느끼시는     

 대로 각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설문에 응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08. 10월 

                                              

                                   성신여자 대학교 가족학연구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는 나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내 계획을 방

 해할 때 기분이 상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살핀다

 3. 나는 성격상 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부담스럽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

    하기 어렵다.

 5. 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이 

    싫어진다.

 6. 나는 어떤 사람의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막상 관계를 끊기가 어렵다.

 7. 나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쓴다.

 8. 나는 내 기분을 털어놓고 사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

 9.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 자신을 판단한다

 10. 나는 존경심이나 애정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Ι. 다음은 귀하가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나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내 주위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아이에 관한 문제를 기꺼이 들어주면서 나의 어려움 

 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2. 필요한 경우 내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사람이 있다

 3. 아이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부탁하면 큰돈이라도 마 

    련해 줄 사람이 있다

 4. 아이를 키울 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5.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6. 내가 몸져누웠거나 너무 바쁠 때, 가사나 아이 양육 

    을 대신해 줄 사람이 있다

 7. 아이를 키우는 나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사 

    람이 있다

 8. 내가 아이문제로 혼란에 빠졌을 때, 내가 결정을 내 

    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

 9. 아이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나에 

    게  그 물건을 빌려 주는 사람이 있다

 10. 내가 아이 문제로 기분이 언짢을 때, 나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기분을 바꾸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11. 아이 키우기가 중요하면서도 힘이 드는 일임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12. 아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에 도 

     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Ⅱ.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면서 주위사람들에게 받는 도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학교공부를 잘한다

 2.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낸다

 3. 운동을 대체로 잘한다

 4. 단체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다른 아이들에 비해 똑똑하다

 6. 다른 아이들에 비해 운동에 소질이 있다

 7. 공부할 때 정답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아낸다

 8.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 

    다

 9.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운동이라고 잘 할 수 있 

    다

 10. 배운 것을 잘 기억한다

 11. 처음 만나는 아이와도 친하게 잘 지낸다

 12. 새로운 운동이나 게임을 금방 배우는 편이다

 13. 어려운 문제(수학, 자연)에 대한 답을 잘 맞추는 

     편이다

 14. 대부분의 일을(공부, 놀이등) 친구들과 의논한다

 15. 게임이나 운동은 직접 하는 것보다 구경하는 편 

     이다

Ⅲ. 다음은 귀하의 자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

오.



 16.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표현 

     한다

 17. 친구관계에서 생긴 고민거리와 갈등을 부모에게 

     이야기 한다

 18. 운동할 때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19. 친구들과 놀 때 앞장서서 친구들을 잘 이끌어 

     나간다

 20. 다른 아이들에 비해 친구가 많다

 21. 밖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부모님, 

     형제 등)에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서로를 아껴준다

 2. 우리가족은 서로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3. 우리가족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긴다

 4. 우리가족은 서로 의지한다

 5.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다

 6. 우리가족은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

 7. 우리가족은 자주 다툰다

 8.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칭찬을 잘한다

 9.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큰 기쁨이다

 10. 우리가족은 사랑이 넘친다

 11.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든 

     다

Ⅳ . 다음은 귀하가 생각하고 계시는 '가족관계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 가족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12. 우리가족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13. 우리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사이가 더 좋아 보 

     인다

 14.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나의 행동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알고 있다

 2. 나는 우리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 

    한다

 3. 우리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4. 현재 우리 아이가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 

    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아 

    이가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6.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7. 우리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서 자신이 없다

 8. 부모로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Ⅴ. 다음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어보시고 부모님이 느끼신 것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10. 나의 흥미와 관심은 부모역할이 아닌 다른 분 

     야에 있다

 11. 부모로서 나는 긴장하고 있으며 불안하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역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13.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 

     다

 14. 나는 부모로써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15.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알 

    고 있다

※ 다음은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표시해 주시거나, 간단히 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3.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국졸이하              ② 중학교졸              ③ 고등학교졸업             

 

  ④ 대학교졸업            ⑤ 대학원 졸업이상           

4. 귀하의 종교 유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유                            ② 무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종류
 해당 되는 곳 

   V 표시

① 무직

② 전업주부

③ 자영업, 판매종사, 서비스직

④ 사무직(예: 회사원, 교원, 은행원등)

⑤ 기술직(예: 건축기술, 공학기술 등)

⑥ 전문직(예: 의사, 변호사, 검사. 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⑦ 관리직(예: 공무원, 대기업 부장급이상, 국가기관 과장급이상)

⑧ 기타

6. 귀하의 한달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 만원 미만           ② 200만원 미만        ③ 300 만원 미만     

    ④ 400만원 미만            ⑤ 400 만원이상      

                       

7. 귀하의 가족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부 +자녀                    ② 한부(모)+자녀          

    ③ 친정부(모)+부부+자녀          ④ 시부(모)+부부+자녀      

8. 귀하의 결혼 지속년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년   

9. 귀하의 자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명

10. 귀하의 초등학교 자녀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        세          ② 여        세     



11. 초등학교에 다니는 귀하의 자녀에게 들어가는 한달 동안의 평균 교육비는 얼 마 

이십니까?       

            평균          원

12. 귀하의 자녀가 방과 후에 다니는 학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            곳

   

   ※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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